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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we try to examine its features by using the methods of systematic infographics analysis 
for visualization materials that are used in PhysicsⅠ textbooks. Thus, after developing the analytical 
framework infographics, visualization materials is described in the secti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have been analyzed separately as "data visualization" and "Infographic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nalysis framework of infographics can be classified contents 
of the information, visual representation, and media method. Second, the visualization materials that are 
displayed in the secti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of PhysicsⅠ textbook are of higher quality 
than most schematized data that are graphically, simple information. Third, the features of visualization 
materials in textbooks have many relations & functions on 'information content,' text & metaphor on 
‘visual element,’  illustration & comparison on ‘expression type,’ graphic on ‘expression mode,’ printed 
matter on ‘media method,’ and horizontal & vertical type on ‘the flow of attention.’ From the analysis 
results, in the secti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of PhysicsⅠ textbook uses a lot of visualization 
materials, however it does not provide rich infographics but only simple graphical materials. By utilizing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extbook and analysis framework of infographics, which has been developed 
through the this study, let us hope that the opportunity to be able to grasp the importance of infographics 
in science education be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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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는 외부의 정보를 오감으로 받아들이는 개별적인 학습과정을 

통해 기억으로 저장한다. 오감 중에서도 주로 시각과 청각으로 인지  

작용과 관련된 대부분의 정보를 습득하고, 이는 다시 개인의 필요에 

따라 기억의 재구성에 의해 지식으로 발전시킨다. 이렇게 학습한 지식

을 오랫동안 장기 기억 속에 남겨 필요할 때 그 정보를 꺼내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육에 의해 이뤄진다. 그래서 그동안 교육계에서

는 정보와 지식을 전달 보급하는 방법, 매체, 기기 등이 연구되어 왔으

며, 그 정보와 지식을 표현하기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법과 도구들이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개발되어져 왔다. 특히 디지털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디지털 교재를 개발하면서 학습자에게 과학적 사실과 현상을 더

욱 쉽게 인지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 시각 이미지를 통한 정보 전달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인간은 언어나 수치로만 된 데이터와 정보도 마음속에서 그림이나 

이미지와 같은 형태로 시각화하는 성향이 있다. 시각화는 무언가의 

모습 또는 마음속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 또는 실제 보는 것과 같이 

상상하고 기억하는 것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으며, 인간의 인지 활동

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Robert, 2001). 현재 정보의 시각화된 표상

은 차트, 지도, 아이콘, 사인, 포스터, 다이어그램, 그리고 온라인 시각

자료 등으로 표현되고 있는데(Krum, 2013), 이러한 정보의 시각화는 

시각화되지 않은 정보를 받아들일 때보다 인지 능력을 증폭시킬 수 

있다. 최근에는 새로운 정보에 의미를 부여하여 기억의 시간을 늘리고, 
학습자에게 더욱 분명하게 정보를 전달하여 장기기억에 스키마로 저

장될 수 있도록 정보를 디자인하고 있다. 이처럼 시각화를 통한 정보 

전달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정보를 가공하고 표현하는 기술을 정보 

디자인이라고 한다. 특히 시각을 통한 정보 디자인은 정보 전달의 도구

가 언어뿐만이 아닌 그림, 문자, 사진, 인쇄물, 영상물 등의 시각적인 

것을 말하며, 시각 정보는 상황 설명적이고 포괄적인 정보를 즉각 전달

할 수 있으며, 다량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어 효과적이다. 이러한 정보 

디자인의 하나인 인포그래픽(infographics)은 정보(information)와 그

래픽(graphic)의 합성어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모든 종류

의  언어적이고 시각적인 메시지(Pettersson, 1998)’, ‘언어적 이미지의 

구체성과 그래픽 이미지의 추상성을 연결하는 정보 표현의 한 방식

(You, 2002)’, ‘문자와 함께 그림, 기호, 도형 등의 비언어적 시각 요소

를 유기적으로 구성하여 복잡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표현, 전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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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관적인 그래픽(Ha & Min, 2011)’, ‘특정 데이터 혹은 정보의 집합을 

시각적인 표나 그림, 그래프 등으로 전환하여 사용자가 감각적이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 것(Joung & So, 2013)’ 등의 

의미로 발전하여왔다. 일반적으로 인포그래픽은 다방면에서 ‘뉴스 그

래픽, 비즈니스 그래픽, 과학의 시각화’ 등 각 분야 사용자의 관점에 

따라 다른 명칭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최근 소셜 미디어의 발전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환경 변화는 정보 디자인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으

며, 위의 다양한 명칭은 인포그래픽으로 통합되고 있다(Oh & Kang, 
2008). 인포그래픽은 무수히 많은 정보를 상징적 이미지로 시각화하여 

보다 쉽게 직관적이고 구체적, 표면적, 실용적으로 전달하여 이해를 

돕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림이나 사진 등과 구별된다(Jung, 2012). 인포

그래픽은 한 번에 인지할 수 없는 방대하고 복잡한 자료를 간결하고 

쉽게 전달함으로써 소비자가 메시지를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디자

인 요소들을 잘 조합한 시각적 표현이며 비회화 그래픽이다(Carverry 
et al, 2006). 즉 단순히 디자인 요소로 표현한다는 개념을 넘어서 어떤 

현상의 상호관계나 과정, 결과 등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요인들, 특히 

양적인 것들의 관계를 단순 그래픽보다는 더 풍부하게 이미지화하여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인포그래픽의 개념을 쓰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정보의 내용인 콘텐츠

를 시각적인 요소를 활용하여 많은 정보를 감각적이고 직관적으로 이

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과학교과서에는 이미 인포그래픽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하지

만 그동안 과학교과서의 삽화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학년별 삽화의 수, 
종류와 자료제공, 동기유발, 학습안내, 학습결과 등과 같은 삽화의 역

할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Back, 2012; Lee & Kim, 2012; Lee 
& Kwon, 2013). 또 삽화에 대한 오류(Seo, et al., 2010), 삽화 유형에 

따른 학습효과(Kwon, et al., 2012) 등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그러

나 인포그래픽과 관련된 과학교과서 분석 연구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 중학교에서 사용되는 서책형 과학교과서에 나타난 인포그래픽의 

종류를 분석한 Min(2014)의 연구는, 단순한 사진이나 일러스트, 그래

프로만 나타낸 이미지보다 인포그래픽으로 표현된 시각 이미지의 사

용이 즉각적인 정보제공으로 학습자에게 시각적 흥미를 주는 것과 동

시에 정보를 빨리 감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부각시켰다. 그러나 현재 

중학교 과학교과서에 사용된 인포그래픽은 전체가 아닌 부분적인 학

습정보에 관한 것으로, 글 설명 없이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하였다. 
또한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포그래픽 학습 자료로 디

자인 이론 수업의 효과를 알아본 Son(2014)의 연구는, 학업성취도에서 

유의미한 향상효과가 있음을 밝혔는데, 그 원인으로는 인포그래픽 학

습 자료가 가진 가독성, 인지성, 주목성, 만족도, 몰입도 등의 요인들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인포그래픽은 학습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학교과에서도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

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과학교과서에 대한 인포그

래픽 차원의 분석이 필요하고, 무엇이 부족한 지를 파악해야 한다. 
즉 과학교과서에 사용한 시각화 자료들을 인포그래픽 차원의 체계적

인 분석방법을 제시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각종 문헌들을 바탕으로 과학교과서에 적용 가능한 인포

그래픽 분석틀을 개발한 후, 이를 이용하여 물리Ⅰ교과서에 나타난 

시각화 자료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향후 과학교

과서 제작이나 집필에서 있어 삽화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전달 방법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인포그래픽을 활용하는 교수 · 학습 방법을 개발

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Ⅱ. 연구과정 및 방법

1. 연구 대상 

시각화 자료 분석을 위한 과학교과서로 2009개정 고등학교 물리Ⅰ

교과서로 하였고, 단원은 ‘정보와 통신’으로 하였다. 고등학교 물리Ⅰ

교과서는 현재 C교과서(Kwak, et al., 2011), K교과서(Kim, et al., 
2011)의 2종만 출판되어 있어 분석대상의 종류가 많지 않아 분석과정

에서 생기는 여러 문제점을 즉각 피드백하여 다시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물리교과서에서 사용된 시각화 자료들 중 일반적인 인포그래

픽의 영역과 가장 가까운 ‘정보와 통신’ 단원에서 인포그래픽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 단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정보와 통신’ 단원에서 인포그래픽 자료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정보

와 통신’ 단원은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도입한 단원이며 정보

전달의 원리를 다루는 내용이므로, 시각화 자료의 취지에 부합된다. 
특히 2종의 물리Ⅰ교과서의 차이점은 집필진이 C교과서의 경우는 전

부 현직 교사이고, K교과서는 거의 대부분이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는 점에서, 집필방향에서 차이가 있다고 본다. 교과서 집필자의 직접적

인 의견 등이 없는 상황에서의 해석이지만, 교사 중심 집필진은 수업 

현장을 고려한 측면이 크고, 교수 중심 집필진은 내용 구성에 있어 

학문적 위계 등을 고려한 측면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교과

서는 제작 과정에서 집필진의 의사에 따라 삽화나 인포그래픽 등의 

시각화 자료가 제안되고, 출판사 편집진에 의해 디자인되고 있기 때문

에, 집필진의 성향에 따라 시각화 자료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2종의 물리Ⅰ교과서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2. 연구과정 및 방법

가. 시각화 자료의 정의와 분류 

분석을 위해서는 먼저 시각화 자료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여러 

학자들에게 의해 제안된 다양한 인포그래픽에 대한 정의를 교과서 상

황에 적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시각화 자료를 복잡한 정보를 다양한 

시각적 표현 요소들을 이용하여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한 학습 

자료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를 ‘데이터 시각화’와 ‘인포그래픽’으
로 더 정 하게 구분하였다. 물리 교과의 특징 상 실험이나 탐구활동의 

과정 상황을 제시한 자료, 단순한 정보를 사진, 도식화, 기호화, 회로도, 
일러스트 등으로 표현한 것과 같이 한 두 개의 정보가 담긴 단순한 

구조나 단순 상황이 제시된 시각화 자료, 그리고 그래픽 자체가 의미전

달을 하지 않고 본문의 내용을 통해 의미를 파악하도록 하는 자료를 

정보의 ‘데이터 시각화’로 분류하였으며, 그 외 많은 정보를 담거나 

의미전달을 포함하는 시각화 자료를 ‘인포그래픽’으로 분류하였다. 

나. 교과서의 시각화 자료 구분

교과서에 제시된 시각화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물리Ⅰ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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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분류 기준 비고

데이터 시각화

· 탐구활동
· 단순 상황 
· 단순 도식화
· 단순한 기능적 구조
· 단순 회로도

단순 제시 형태

인포그래픽
· 위의 분류 기준 이외
· 정보의 양이 많으며 의미전달을 
포함할 때

‘의미전달’을 포함한 
형태

Table 1. Classification of physicsⅠ textbooks’ visualization  

의 ‘정보와 통신’ 단원의 시각화된 자료들을  Table 1과 같이 데이터 

시각화와 인포그래픽으로 구분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들 데이터 시각

화와 인포그래픽을 동일한 분석틀로 분석하였다. 

다. 인포그래픽 분석틀 개발

인포그래픽 분석틀은 다양한 문헌과 연구들을 통해 도출하였다. 분
석 영역은 크게 정보내용, 시각표현, 매체형식이다.  

‘정보내용’의 세부 항목은 다음의 연구 내용들로부터 도출하였다. 
Wurman(2001)는 정보를 조직화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위치

(location), 문자(alphabet), 시간(time), 카테고리(category), 위계

(hierarchy)라는 다섯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고, Lee, et al.(2011), Oh 
& Kang(2008) 등은 정보내용을 위치(location), 시간(time), 수치 데이

터(number), 관계(relation), 기능(function), 단계(process)로 표현하였

다. 여기서 ‘위치’는 다양한 출처나 장소에 기반을 둔 정보를 조사하고 

비교할 때 일반적인 선택 방법이며, ‘문자’는 전화번호부나 인명부와 

같이 방대한 정보를 조직화할 때 사용한다. ‘시간’은 누구의 하루 또는 

누구의 일생과 같은 콘텐츠를 창의적으로 조직화하는데도 유용하며, 
‘카테고리’는 정보의 속성에 따라 분류할 때 적합하다. ‘위계’는 데이

터의 값이나 중요도의 순서로 정보를 조직화하는 것이다. ‘수치 데이

터’는 우리 주변의 정보 중 수치 정보나 수량, 순위 정보를 나타내며, 
도표 등을 이용하여 수치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여 데이터 간 비교를 

용이하게 하며, ‘관계’는 정보와 정보의 연결 관계를 표현한 정보로써 

정보가 서로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보여주거나, 정보

의 계층 구조나 상호 관계를 나타낸다. ‘기능’은 텍스트만으로는 설명

이 부족한 복잡한 의학 지식이나 생물학적인 정보 등을 기술하며, ‘단
계’는 순차적인 전개를 나타내 주는 표시나 숫자를 사용하여 순서에 

따른 시간의 흐름을 안내해 준다. 
‘시각표현’은 시각요소, 시각표현 유형, 시각표현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시각요소’의 세부 항목은 다음의 연구 내용들로부터 도출

하였다. Song & Lee(2012)은 인포그래픽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요소로 

컬러, 그래픽, 기호와 같은 시각적 요소와 통계, 시간경과, 정보(특정상

황) · 사실, 추론으로 분류하였고, Park(2011)은 시각요소로 사진, 그래

픽, 도표, 일러스트, 텍스트를 다루었다. 그리고 Joung & So(2013)는 

특정 데이터 혹은 정보의 집합의 시각적 표현을 위해 설명적인 일러스

트와 사진, 추상적인 다이어그램과 도형, 상징적인 아이콘과 픽토그램 

및 색상, 명도, 채도로 표현되는 색채, 그리고 평면 입체를 위한 공간속

에서 시선의 흐름을 결정하는 위치와 방향 등과 같은 다양한 시각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였다. 여기서 ‘컬러, 그래픽, 기호’와 같은 

시각적 요소는 인포그래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현 요소로 복잡

한 정보를 도형이나 기호, 상징들을 활용하여 보다 쉽게 공감할 수 

있게 나타내는 것이다. ‘통계, 시간경과’는 역사를 나열할 때 주로 쓰이

며, ‘정보(특정상황) · 사실, 추론’은 표현하고자 하는 사실이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들을 갖고 구성해야 한다. ‘그래프’란 수치 정보

를 양으로 바꾸어 목적에 맞는 형태로 표현한 것이며, ‘지도’는 지도 

위에 뿌려지는 내용에 따라 크기 위치 지도, 데이터 지도, 해설 지도로 

나눌 수 있다. ‘도표’는 텍스트로 설명하기 어렵거나 복잡한 것들을 

한눈에 보기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것을 말하며, ‘일러스트’란 어

떠한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설명적으로 시각화한 그림 또는 

글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리는 그림이나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시각

표현 유형’의 세부 항목은 Ko(2012)의 연구 내용들로부터 도출하였는

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상에서의 인간관계를 표현한 인포그래픽 사

례 고찰을 통해 인포그래픽의 구성 방식을 지도형, 도표형, 타임라인

형, 스토리텔링형, 만화형, 비교분석형 등 대략 6가지의 유형으로 분류

하였다. 여기서 ‘지도형’이란 지도를 주요 이미지로 하여 정보를 담는 

방식이며, ‘도표형’은 다양한 도표를 사용하여 정보를 보여주는 방식, 
‘타임라인형’은 특정 주제와 관련된 히스토리나 전개 양상을 타임라인 

형태로 나타내는 방식, ‘스토리텔링형’은 눈에 띄는 수치나 도표는 없

지만 하나의 사건이나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듯 구성한 것이다. 
‘만화형’ 또는 ‘일러스트형’은 귀여운 캐릭터나 일러스트를 이용해서 

내용의 이해를 돕는 방식을 말하며, ‘비교분석형’은 두 개 이상의 경쟁

사 또는 대척점에 있는 개념들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시각표현 방식’의 세부 항목은 다음의 연구 내용들로부

터 도출하였다. Lee, et al.(2013), Jung(2012) 등은 시각적 표현 방식의 

변화를 크게 그래픽, 모션,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정적인 인포그래픽에 해당하는 ‘그래픽’은 일러스트, 2D와 3D 
이미지, 컬러, 실사이미지, 타이포그래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모션’
은 수치나 정보를 단순히 보여주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움직임을 

최대한 활용하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상황의 연출과 결과 제시가 

가능하다. ‘인터랙티브’는 특정 키워드를 클릭하면 인터페이스가 바뀌

면서 상세정보가 보강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을 말하며, ‘스토리텔

링’은 그래픽으로 이루어진 기존의 인포그래픽에 스토리텔링을 더해 

무질서한 정보를 보기 좋게 정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스토리를 엮어냄으로써, 단순 정보 이상으로 원하는 메시지를 효과적

으로 전달하는 것을 뜻한다. 
‘매체 형식’의 세부 항목은 다음의 연구 내용들로부터 도출하였다. 

Oh & Kang(2008)는 정보를 담고 있는 미디어를 중심으로 인쇄, 컴퓨

터 · 영상, 공간 · 환경으로 나누었다. 여기서 ‘인쇄 매체’에서는 다이어

그램(diagram) 등을 이용한 설명도, 위치 정보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제

를 표현하는 지도, 안내도를 들 수 있다. 또한 매뉴얼, 과학이나 의학 

학습과 연구를 위한 그래픽, 레이블, 서식, 전화번호부, 뉴스와 비즈니

스를 위한 정보 그래픽 등도 이에 해당한다. ‘컴퓨터 · 영상’은 웹 사이

트나 CD-ROM, 멀티미디어 키오스크와 같은 안내 시스템, 방송 그래

픽, 그리고 정보 매체를 위한 인터페이스와 인터랙션에 관련된 제반 

사항으로 나눌 수 있으며, 웹 사이트에서 정보를 조직화하는 개념인 

정보 설계도 포함된다. ‘공간 · 환경’은 박물관이나 공항과 같은 공공건

물, 야외 시설, 행사 안내를 위한 정보와 사인 시스템 등을 들 수 있고, 
교통과 관련해서는 노선이나 요금, 시간, 티켓 정보, 표지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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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항목 영역 항목

시각화 자료 

인포그래픽

시각화 자료 

데이터 시각화

내용 구성 광통신 과정(C교과서 p203) 내용 구성 전자기파의 구성과 진행(K교과서 p220)

정보내용 관계, 단계 정보내용 위치, 관계, 단계

시
각
표
현

시각표현 
요소

도형, 메타포, 일러스트레이션, 문자, 색채
시
각
표
현

시각표현 
요소

도형, 메타포, 문자, 색채

시각표현 
유형

타임라인형 인포그래픽
시각표현 

유형
타임라인형 

시선의 
흐름

좌상→우상→좌하→우하(Z자형) 시선의 흐름 좌→우(수평형)

Figure 1. Examples of analysis framework of infographics in textbook

영역 항목

정보내용 위치, 시간, 수치 데이터, 관계, 기능, 단계

시각
표현

요소

도형 : 점, 선, 면, 체 또는 그것들의 집합
도표 : 도형을 이용한 그래프, 차트
메타포 : 아이콘, 픽토그램, 심볼 등
일러스트레이션 : 만화, 실사이미지, 사진
문자 : 설명 글
색채 : 색상 명도 채도

유형
지도형 인포그래픽, 도표형 인포그래픽, 타임라인형 
인포그래픽, 스토리텔링형 인포그래픽, 일러스트형 
인포그래픽, 비교분석형 인포그래픽

방식
그래픽 인포그래픽
모션 인포그래픽
인터랙티브 인포그래픽

매체 형식 인쇄, 컴퓨터 · 영상, 공간 · 환경

Table 2. Analysis framework of infographics

분류 분류기준
개수(%)

C교과서 K교과서

데이터 
시각화

· 탐구활동 11(13.75) 17(21.25)
· 단순 상황 제시 4(5) 6(6.5)
· 단순 도식화 30(37.5) 33(41.25)
· 단순한 기능적 구조 14(17.5) 10(12.5)
· 단순 회로도 7(8.75) 5(6.25)

인포그래픽
· 위의 분류 기준 이외
· 정보의 양이 많으며, 의미 전달
을 포함할 때

14(17.5) 9(11.25)

계 80(100) 80(100)

Table 3. Classification of physicsⅠ textbooks’ visualization  

이상과 같은 다양한 문헌들의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구성한 인포

그래픽 분석틀은 Table 2와 같다. 개발한 분석틀에 대한 타당성은 산업

디자인 교수 1명과 과학교육 교수 2명의 자문을 통해 확보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교과서에 제시된 시각화 자료의 분류 

Table 1과 Table 2를 바탕으로 교과서에 제시된  시각화 자료들을  

Figure 1과 같이 작성하였다. ‘내용 구성’은 시각화 자료에 대한 내용

적 설명이다. 그리고 교과서의 구조적 특성상 인쇄물로 표현이 되므로 

표현방식은 그래픽 인포그래픽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매체형식은 인

쇄에 해당한다. 이에 교과서의 인포그래픽을 분석할 때는 시각 표현방

식과 매체 형식을 생략하였다. 대신에 인포그래픽 내에서 학습자의 

시선이 흘러가는 방향을 나타내는 ‘시선의 흐름’을 추가하였다. 
물리Ⅰ교과서 2종을 분석한 결과 교과서별 시각화 자료의 영역별 

개수는 Table 3과 같다. C교과서 내의 시각화 자료를 영역별로 분류하

면, 총 80개의 시각화 자료 중 단순 정보를 간단한 도식화 형태로 나타

낸 것이 37.5%로 가장 많았으며, 인포그래픽(17.5%)과 단순 기능적 

또는 생물학적 구조 형태(17.5%), 탐구활동(13.75%), 단순한 회로도 

형태(8.75%), 단순 상황 제시 형태(5%) 순으로 시각화 자료들이 제시

되어 있었다. K교과서 내의 시각화 자료를 영역별로 분류하면, 총 80
개의 시각화 자료 중 단순 정보를 간단한 도식화 형태로 나타낸 것이 

41.25%로 가장 많았으며, 탐구활동(21.25%), 단순 기능적 또는 생물

학적 구조 형태(12.5%), 인포그래픽(11.25%), 단순 상황 제시 형태

(6.5%), 단순한 회로도 형태(6.25%) 순으로 시각화 자료들이 제시되어 

있었다. 전체적으로 단순한 정보를 간단하게 도식화한 자료가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 데이터 시각화 자료였다. 인포그래픽은 C교과서 14
개, K교과서 9개로 전체 80개의 시각화 자료에 비해 그 양이 적었다. 

C교과서의 대부분 시각화 자료는 교과서 내 지문을 시각화하려는 

형태로 많이 나타내어 지문 없이 시각화 자료만으로도 의미 파악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었다. 인포그래픽에서는 표현되어있는 

정보는 단순하나, 부연 그림이나 시각적 정보의 내용을 포함시켜 학습

자가 더 심화하여 정보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형태가 많았다. K교과

서는 탐구활동의 내용이 많았으며, C교과서에 비해 많은 내용을 다루

고 있었다. 제시된 시각화 자료는 교과서의 지문을 설명하는 형태로 

먼저 제시된 그림이나 지문을 함께 읽어야 모든 정보가 이해되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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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Distribution ratio of Information contents in text-
books

Figure 4. Distribution ratio of visual elements in textbooks
Figure 5. Distribution ratio of combination of visual elements in 

textbooks

Figure 3. Distribution ratio of Information contents in infographics

였다.  인포그래픽에서는 복잡성과 난이도가 높은 시각화 자료들이 

많아 기본적인 개념이 숙지되지 않으면 이해가 어려운 시각화 자료가 

많았다. 이는 인정교과서의 특성상 교과서 내용의 깊이와 폭을 집필진

이 결정할 수 있으므로, 교과서의 특징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C교과서는 K교과서에 비해 기능적인 구조와 단순 회로도

에 대한 데이터 시각화 자료와 인포그래픽 자료가 더 많았으며, K교과

서는 C교과서에 비해 탐구활동 과정을 설명하는 자료와 단순 도식화

된 데이터 시각화 자료들이 더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C교과서가 

개별 학교에서 채택율이 높고, 현장의 물리교사들이 선호하는 것은 

학생들이 물리를 학습하는 데 있어 인포그래픽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

함된 물리교과서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2. 교과서에 제시된 시각화 자료의 특징

가. 정보내용의 특징

교과서별로 ‘정보내용’ 분포율을 살펴보면, C교과서를 구성하는 정

보내용은 기능, 관계, 단계, 위치, 수치, 시간 순이었으며, K교과서는 

관계, 기능, 위치, 단계, 수치, 시간 순이었다(Figure 2). 시각화 자료 

중 인포그래픽 자료만을 살펴보면, C교과서의 정보내용은 관계, 단계, 
기능, 수치, 위치, 시간 순이었으며, K교과서는 관계, 단계, 위치, 기능, 
수치, 시간 순이었다(Figure 3). K교과서에 비해 C교과서는 복잡한 

정보를 풀어쓰는 형태의 인포그래픽이 많아 기능의 비율이 높고, 위치

의 비율이 낮은 편이었다. 반면 K교과서는 세 종류 이상의 정보내용으

로 구성되었으며, 학습자의 기초 지식이나 개념이 필요한 함축된 형태

의 자료가 많아 기능보다 위치의 비율이 더 높았다. 
이처럼 정보내용이 관계와 기능, 단계 등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다른 과학교과와 마찬가지로 물리교과도 여러 개념과 지식들의 연결 

및 위계성이 중요하며, 텍스트만으로 설명이 어려운 개념이나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기능적인 측면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나. 시각표현의 특징 

교과서별로 ‘시각표현 요소’ 분포율을 살펴보면, C교과서는 문자, 
색채, 메타포, 도형, 일러스트, 도표 순으로 제시되었고, K교과서는 

문자, 메타포, 일러스트, 도형, 색채, 도표 순으로 제시되어 차이가 있

었다(Figure 4). 그런데 이들 시각요소들은 단독으로 제시되기 보다는 

여러 시각요소들과 함께 조합하여 제시되었다. C교과서는 네 종류의 

조합이 36.25%, 다섯 종류의 조합이 22.5%, 두 종류의 조합이 20%, 
세 종류의 조합이 15%, 한 종류의 조합이 5%, 여섯 종류의 조합이 

1.25% 순이었다. K교과서는 네 종류의 조합이 42.5%, 세 종류의 조합

이 25%, 한 종류의 조합이 13.75%, 다섯 종류의 조합이 10%, 두 종류

의 조합이 8.75% 순이었다(Figure 5). K교과서에 비해 C교과서는 두 

종류나 다섯 종류의 시각요소 조합으로 표현된 형태가 더 많았으며, 
C교과서에 비해 K교과서는 한 종류나 세 종류의 시각요소 조합으로 

표현된 형태가 많았다.
시각화 자료 중 인포그래픽 자료만을 살펴보면, C교과서는 문자와 

색채, 도형과 메타포가 같은 비율로 제시되었고, K교과서에 비해  더 

많은 일러스트를 포함하고 있었다. K교과서는 도형, 메타포, 문자가 

같은 비율로 제시되었고, 다음으로 색채, 일러스트 순이었다(Figure 
6). 또한 두 교과서 모두 도표의 시각요소는 매우 적었다. K교과서는 

시각요소에서는 전반적으로 일러스트를 활용하여 도형이나 문자로 그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단계 설명을 위한 메타포나 물리교과 고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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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Distribution ratio of visual expression in infographics

Figure 6. Distribution ratio of visual elements in nfographics

Figure 9. Distribution ratio of attention flow in textbooks 

Figure 10. Distribution ratio of attention flow in infographics

Figure 7. Distribution ratio of visual expression in textbooks 

픽토그램이나 심벌과 같은 메타포를 활용한 자료들이 많았다. 대부분 

색채를 이용하여 표현하였으나, 그 색채의 색상이 컬러로 표현되지 

않고 흑백으로 표현되어도 내용전달에 무리가 없는 내용이 많았다. 
다만 빛의 삼원색 합성이나 가시광선의 구분 등에서는 색채가 내용 

이해에 중요한 시각요소이었다.
‘시각표현 유형’으로 교과서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일러스트형 인

포그래픽과 비교분석형 인포그래픽에 해당되었다(Figure 7). 그러나 

시각화 자료 중 인포그래픽 자료에서는 대부분 타임라인형 인포그래

픽에 해당되었다. 인포그래픽 자료를 분석해 보면, 정보들 간의 관계를 

보여주면서 과정을 전개해 나가는 자료들이 많았다. Figure 3에서 정

보내용의 관계와 단계가 많은 이유가 Figure 8에서 보듯이 타임라인형 

인포그래픽이 많기 때문이다. 
이처럼 물리교과서에 나타난 시각화 자료들의 시각표현 특징을 살

펴본 결과, 물리교과서는 하나의 시각화 자료에 다양한 시각요소를 

적절하게 조합하여 표현하고 있으나, 색채를 의미 있게 활용하지 않았

다. 그런데 정보전달 및 학습에 효과적인 인포그래픽은 다양한 색채마

다 특정 의미를 부여하여 정보전달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

에 향후 물리교과서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시각화 자료를 제작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물리교과서의 시각화 자료들은 단순히 일러스트

를 이용하거나 비교분석을 통해 개념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물리 

개념들의 위계적인 구조를 이해시키기에는 부족한 표현 방식이므로, 
향후에는 스토리텔링이나 타임라인 방식처럼 특정 개념, 주제 등과 

관련된 히스토리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시선의 흐름

앞서 제시한 Table 2의 분석틀 내용 이외에 ‘시선의 흐름’을 교과서

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좌우로 시선이 흐르는 수평형과 위아래로 시선

이 흐르는 수직형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교과서의 자료 제시가 단순한 

형태일 경우 나열식임을 알 수 있다(Figure 9). 그러나 시각화 자료 

중 인포그래픽 자료에서는 시선의 흐름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었다. 
C교과서에서는 수평형이 35.7%로 가장 높았으며, H자형과 Z자형이 

각각 21.4%, W자형, 역Z자형, 수직형이 7.1%였다. K교과서에서는 

수평형이 33.3%로 가장 높았으며, Z자형과 수직형이 각각 22.2%, V자

형과 원형이 11.1%로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다(Figure 10).
교과서 분석에서 시선의 흐름을 분석틀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교과

서란 인쇄매체의 한계로 시각화 자료가 한 눈에 보이거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흔히 책을 보는 시선의 방향으로 제시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물리교과서에 사용된 인포그래픽

에서 Z형이 많이 사용된 것은 수업자료에서 Z모양의 배열은 독자의 

시선을 왼쪽 상단으로부터 오른쪽 하단으로 이끌어주는 효과에 의해 

많이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원리 때문이다. 이처럼 시선의 흐름은 교과

서의 가독성과 인지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때문에, 교과서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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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작시 고려해야 한다. 특히 물리교과서는 단계별로 진행되는 

과정을 제시하는 개념들이 많으므로, 이러한 시선의 흐름을 고려해야 

한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물리Ⅰ교과서에 사용한 시각화 자료들을 인포그래픽 차

원의 체계적인 분석방법을 통해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포그래픽 분석틀을 개발한 후, ‘정보와 통신’ 단원에 제시된 

시각화 자료들을 ‘데이터 시각화’와 ‘인포그래픽’으로 구분하여 분석

하였다.  분석에 의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인포그래픽 분석틀은 정보내용, 시각표현, 매체형식으로 구분

된다. 정보 내용은 위치, 시간, 수치 데이터, 관계, 기능, 단계로 구성된

다. 시각 표현은 다시 도형, 도표, 메타포, 일러스트레이션, 문자, 색채

로 구성된 시각표현 요소, 지도형, 도표형, 타임라인형, 스토리텔링형, 
일러스트형, 비교분석형을 구성된 시각표현 유형, 그래픽, 모션, 인터

렉티브로 구성된 시각표현 방식으로 구성된다. 매체형식은 인쇄, 컴퓨

터 · 영상, 공간 · 환경으로 구성된다.  
둘째, 물리Ⅰ교과서의 ‘정보와 통신’ 단원에 나타난 시각화 자료들

은 정보를 단순 도식화한 자료가 가장 많았다. 2종의 교과서 모두 각각 

80개의 시각화 자료가 있었으며, 인포그래픽은 C교과서 14개, K교과

서 9개로 각각 18%, 11%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C교과서는 K교과서에 

비해 기능적인 구조와 단순 회로도에 대한 데이터 시각화 자료와 인포

그래픽 자료가 더 많았으며, K교과서는 C교과서에 비해 탐구활동 과

정을 설명하는 자료와 단순 도식화된 자료들이 더 많았다.
셋째, 교과서에 제시된 시각화 자료들의 특징을 ‘정보내용’ 면에서 

살펴보면, 관계와 기능에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았다. 반면에 인포그래

픽만을 살펴보면, 관계와 단계가 많았다. 
넷째, 교과서에 제시된 시각화 자료들의 특징을 ‘시각표현 요소’ 

면에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일러스트를 활용하여 도형이나 문자로 

그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단계 설명을 위한 메타포나 물리교과 고유의 

픽토그램이나 심벌과 같은 메타포를 활용한 자료들이 많았다. 
다섯째, 교과서에 제시된 시각화 자료들의 특징을 ‘시각표현 유형’ 

면에서 살펴보면, 대부분 일러스트형 인포그래픽과 비교분석형 인포

그래픽에 해당되었다. 반면에 인포그래픽만 살펴보면, 대부분 정보들 

간의 관계를 보여주면서 과정을 전개해 나가는 타임라인형 인포그래

픽이었다. 
여섯째, 교과서에 제시된 시각화 자료들의 특징을 ‘시선의 흐름’ 

면에서 살펴보면, 대부분 좌우로 시선이 흐르는 수평형과 위아래로 

시선이 흐르는 수직형이었다. 그러나 시각화 자료 중 인포그래픽에서

는 Z형이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분석 결과로부터, 물리Ⅰ교과서의 ‘정보와 통신’ 단원

은 시각화 자료를 많이 사용하지만, 단순 도식자료만을 제시할 뿐 이렇

다 할 인포그래픽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인포

그래픽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시각화 자료를 본문에 대한 설명의 

보조 수단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알아본 바와 

같이, 교과서에는 다양한 인포그래픽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수업 내용에 대해 인포그래픽을 작성해보

게 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가 학습 정보나 개념을 인포그래픽으로 디자

인할 경우, 새로운 정보에 의미를 부여하여 작업 기억의 시간을 활성화

하고 그 수준을 높여서 더욱 분명하게 정보를 이해하고 오래 저장할 

수 있다. 시각화 자료의 정보 전달 효과는 상황 설명적이고 포괄적인 

정보를 즉각 전달할 수 있으며, 다량의 정보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인포그래픽을 디자인하는 교수-학습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인포그

래픽을 학습자의 지식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면, 이해도

가 높아져 과학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개발한 인포그래픽 분석틀과 교과서 분석 결과를 활용하

여 과학교육에서도 인포그래픽의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마

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기존의 정보와 지식을 표현하기 위한 다양한 

과학교수학습법에 인포그래픽의 시각화를 이용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 생각한다. 아울러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학생들의 학습참여도가 높은 인포그래픽 활용 교수-학
습방법이 개발되고 이를 실제 수업에 적용한 효과를 살펴보기를 기대

한다.

국문요약

본 연구는 물리Ⅰ교과서에 사용한 시각화 자료들을 인포그래픽 차

원의 체계적인 분석방법을 통해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포그래픽 분석틀을 개발한 후, ‘정보와 통신’ 단원에 제시된 

시각화 자료들을 ‘데이터 시각화’와 ‘인포그래픽’으로 구분하여 분석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포그래픽 분석틀은 정보내

용, 시각표현, 매체형식으로 구분된다. 둘째, 물리Ⅰ교과서의 ‘정보와 

통신’ 단원에 나타난 시각화 자료들은 정보를 단순 도식화한 자료가 

가장 많았다. 셋째, 교과서에 제시된 시각화 자료들의 특징을 ‘정보내

용’ 면에서는 관계와 기능에 관련된 내용이, ‘시각표현 요소’ 면에서는 

문자나 메타포가, ‘시각표현 유형’ 면에서는 일러스트형과 비교분석형

이, ‘시각표현 방식’은 그래픽이, ‘매체형식’은 인쇄가, ‘시선의 흐름’
에서는 수평형과 수직형이 많았다. 이상과 같은 분석 결과로부터, 물리

Ⅰ교과서의 ‘정보와 통신’ 단원은 시각화 자료를 많이 사용하지만, 단
순 도식자료만을 제시할 뿐 풍부한 인포그래픽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개발한 인포그래픽 분석틀과 

교과서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과학교육에서도 인포그래픽의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주제어 : 인포그래픽, 데이터 시각화, 물리교과서, 시각화 자료,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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